
홀로서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석존께서는 자신의 입

멸을 눈앞에 두고 제자인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섬으로 여기고 자신을 의지

처로 여기되 절대 타를 의지처로 삼지 말며, 법을 

섬으로 여기고 법을 의지처로 여기되 절대 타를 의

지처로 삼지 말라」일체 사물이 변천하는 이 세상

에서 확실한 의지처가 될 「섬」은 자기 자신이며 

진리·법이다. 때문에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른

바 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의 가르침입니다

만, 여기에서 제시된 「섬」과 「등명」이라는 것

은 표현이 다를 뿐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석존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미 

모든 법은 다 설하였다」고 하시고는 이어서 「자

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여 살라」고 제시하셨

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석존이

시기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법을 인

식하여 각자가 자립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중요하

다」는 것입니다. 즉 석존께서는 누구에게나 통하

는, 당연한 것을 설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

자신을 등불로 삼아 

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이미 자등명의 인생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도 모릅니다. 

입정교성회 회장니와노니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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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우리들은 아침저녁의 독경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대로 진정 자신을 의지처로 

여기며 반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등명이 되겠지요? 

또「먼저 남부터」의 정신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보살행도 법을 의지처로 여기고 자신을 의지처로 여

긴 실천입니다. 그것에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도

록 하고 자기중심으로 치우치기 쉬운 마음을 제어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도 

확고한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가(좋은 친구)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닦는 법좌의 

자리에서는 진리·법에 맞추어 고뇌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깨달아 그 마음의 전환을 꾀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고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각자의 특징을 살려 눈앞의 

일에 몰두하고 타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자등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집안 이야기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저의 셋째 딸은 독경하는 소리가 

유난히 맑고 투명하여 도사를 하는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일도 주변을 비추

는 등명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타인

을 의지처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 

냉정하고 비정한 인상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

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서로 살리고 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은 당

연한 일입니다.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는 「타를 의지하

지 않아도 모두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즉 본래 

이미 구제받고 있는데 미숙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빨리 깨달아서 진

리·법을 인식하고 자각하여 어떤 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석존께서는 바라고 계십

니다. 석존께서 깨달음을 여신 성도회(成道會)가 곧 

다가옵니다. 자기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

도록 정진하도록 합시다.❖ 

깨달음이 중요 


